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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남춘 시장, 서해 최북단 백령도 찾아 백령공항 중요성 강조

- 10.28~30일 대청·소청·백령도 ‘찾아가는 현장시장실’운영 -

- 백령공항은 접근성 개선, 주민 정주여건 향상, 지역 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-

박남춘 인천시장이 3년 만에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찾아 백령공항 건

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.

인천광역시는 박남춘 시장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청도·소청

도·백령도에서 운영한 ‘찾아가는 현장시장실’과 주요 사업현장 방

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.

박남춘 시장은 지난 28일 첫 방문지인 대청도에 도착해 주민과의 대

화시간을 갖고,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의 가졌다.

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섬에 거주하는 시민 약 1만5천 명을 대상으로 

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‘여객선 

시내버스 요금제’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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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일에는 소청도로 이동해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진 후, 유관기관과 

생업현장을 둘러봤다.

29일 소청도 방문에 이어 백령도로 이동해서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

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.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하수처리

장을 방문해 점검했으며, 섬 지역 최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인 

「심청이 마을」을 찾아 문화시설,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건립 추진

상황을 점검했다.

특히, 오는 11월 초 기획재정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

있는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찾아 백령공항 건설의 중요성을 강

조했다.

박남춘 시장은 “백령도는 북한과의 거리가 10여 킬로미터 밖에 되지 

않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섬이자 천혜의 자연과 비경을 그대로 품

고 있는 신비로운 명소로서 지리적으로나 관광자원으로도 매우 중요

한 곳”이라며, “백령도를 비롯해 대청·소청도와의 접근성 개선과 

섬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, 국내･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

위해서라도 백령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
